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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저는 김중업박물관 건축학교 저학년 3모둠 선생인 여효빈 입니다. 프로그램부터 말

씀 드리자면 이번 2회차는 ‘공간구성만들기’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‘빽업’이라는 스티로폼 재료

와 이쑤시개를 활용하여 도형의 모듈을 만든 다음 그 모듈을 연결하여 공간을 만드는 활동입니

다. 만들기 전에 3모둠 아이들이 어떤 형태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 스케치를 하고 스터디 과정

을 거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.  

 

보니는 토끼, 아영이는 높은 타워, 현서는 고양이, 지온이는 굴뚝, 진영이는 식물원, 지호는 도마뱀 

등의 모양을 스케치 했습니다. 다행히도 친구들이 하고 싶어하는 분류가 크게 건물과 동물로 나

뉘어 져서 수월하고 협동심 있게 만들기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스케치를 마치고 본격적

으로 공간모형만들기 스터디에 들어갔습니다. 이 스터디를 통하여 친구들이 어떻게 만드는건지 

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생각보다 잘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더

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할 수 있었 습니다.  

이제 스터디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간구성 만들기에 

도입했습니다! 지온이와 진영이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

둘이 먼저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굴뚝을 만드

는 지온이, 피라미드 형식으로 식물원을 만드는 진영이

는 자연스럽게 둘이 대화하다가 굴뚝이 있는 식물원을 

컨셉으로 협동하여 모형을 만들었습니다. 지호는 도마

뱀을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크고 형태가 어려워 포기하

려 하려는데 도마뱀 꼬리와 다리를 너무 잘 만들어 포기하지말고 계속 해보라고 응원 했습니다. 

그러더니 고양이를 만드는 현서와 함께 협동하여 고양이 꼬리에 도마뱀 꼬리를 이어 창의적인 동

물 모형을 완성했습니다. 토끼를 만드는 보니는 토끼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들기 힘들어했지만 제



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더니 금방 방법을 터득하여 토끼 얼굴을 완성하였고, 아영이는 높고 큰 

타워를 만들어 식물원으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 창의적인 모델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. 3모둠 친

구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모델의 이름까지도 지었습니다.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‘식물원 

파크’로 창의적인 모델로 탄생한 동물들이 식물원으로 가는 모양을 형상화 했습니다. 선생의 입장

으로 솔직히 말하자면, 협동심이 필요한 프로젝트였기에 혹여나 애들이 싸우거나 의견 충돌이 있

으면 어떻게 하나 속으로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.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애들이 너무 서

로 협동도 잘해주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 하며 이 프로젝트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

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.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질문들도 하며 서로 싸우지 않고 ‘우리 이

거는 어떻게 연결할까?’, ‘ 내가 이 부분 할 테니 너가 이 부분 할래?’ 라며 프로젝트를 이끌어 갔

습니다. 6모둠 중에서 저희 모둠인 3모둠의 협동심이 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3모둠 

친구들은 똑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아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남은 3번의 건축 

학교도 3모둠 친구들 덕분에 기대가 됩니다!  


